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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백남준아트센터-뉴욕한국문화원
광복 80주년 기념 백남준 특별전 개최

■ 전시개요 
◦ 전 시 명 : 백남준: 커뮤니케이터 Nam June Paik: The Communicator
◦ 전시기간 : 2025.9.26.(금) ~ 2025.11.22.(토) (일요일, 월요일 휴관)
◦ 전시장소 : 뉴욕한국문화원
◦ 참여작가 : 백남준, 김아름
◦ 주최주관 :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, 뉴욕한국문화원, 현대차정몽구재단

제목 백남준아트센터-뉴욕한국문화원 광복 80주년 기념 백남준 특별전 개최

문의
전시: 이상아 학예연구사  t.031-201-8549   m.010-4739-5307
취재: 김지수 학예연구사  t.031-201-8542   m.010-6750-0450

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
배포 2025.09.26. 쪽수 총 3매

▶ 광복 80주년 기념, 백남준아트센터와 뉴욕한국문화원, 현대차 정몽구 재단 공동 주최 특별전 
‘백남준: 커뮤니케이터’ 개최

▶ ‘소통의 예술가’로서 백남준에 주목하여 한국의 현대 예술이 갖는 세계적 의미와 위상 강조

▶ ‘칭기즈 칸의 복권’, ‘TV 첼로’, ‘찰리 채플린’, ‘슈베르트’ 등 백남준아트센터 대표 소장품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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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전시소개

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(관장 박남희)는 2025년 9월 26일부터 2025년 11월 22일까지 뉴
욕한국문화원에서 광복 80주년 특별전 ‘백남준: 커뮤니케이터’를 개최한다. 이번 전시는 백남준아
트센터와 뉴욕한국문화원,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공동 주최·주관하는 행사로, 광복 80주년을 기념
하여 한국의 현대미술의 성과와 의미를 세계적 맥락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열리는 전시이다. 

 ‘백남준: 커뮤니케이터’는 ‘해방’의 의미를 자유와 소통의 언어로 확장하고 소통을 예술의 본질
로 탐구한 백남준의 비전을 동시대적으로 해석한다. 백남준은 기술과 예술을 결합하여 감각을 해
방하고 경계 없는 예술의 가능성을 실현했으며, 문화 간 연결성을 예술로 구현하여 오늘날 K-컬
처의 근간을 마련했다. 이번 전시는 전 지구적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한 백남준의 메시지가 여전
히 유효함을 보여줄 것이다. 

 백남준아트센터는 ‘칭기즈 칸의 복권’, ‘TV 첼로’ 등의 비디오 조각과 ‘슈베르트’, ‘찰리 채플린’ 
등 로봇 시리즈를 포함하여 총 25점의 소장품을 출품한다. ‘칭기즈 칸의 복권’은 1993년 베니스 
비엔날레 독일관에 출품되어 백남준이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작품으로, 네온 기호와 문자를 채운 
텔레비전을 싣은 자전거를 탄 칭기즈 칸의 모습을 보여준다. 작품은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를 
전자 고속도로로 해석하고, 과거의 지배 방식이 소프트 웨어와 정보, 즉 소통의 시대로 전환됨을 
보여준다. 백남준은 새로운 시대의 핵심 가치로 소통을 제시하고 전지구적 네트워크가 가져올 예
술적 가능성을 전망했으며, 이번 전시에서 주목해야 할 작품인 ‘칭기즈 칸의 복권’은 이러한 비전
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. 

  ‘칭기즈 칸의 복권’ 외에도 백남준이 2001년 제작한 오일스틱 회화 ‘무제’를 비롯한 다양한 평
면 작품이 함께 소개된다. 이 시기 백남준은 허드슨 강을 사이에 두고 뉴욕과 마주한 뉴저지의 
도시 풍경을 여러 점 남겼는데, 백남준이 입주하여 실험하고 작업했던 벨 연구소가 자리한 도시
와 강의 모습이 주요 소재로 등장한다. 또한 뉴욕 타임스와 한국일보 지면 위에 그린 드로잉, 텔
레비전 수상기를 연상시키는 아크릴릭 회화 등은 백남준 예술의 또다른 면모를 보여준다. 

 아울러 이번 전시에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운영하는 2025년 ONSO 아티스트 공모전에서 대
상을 수상한 김아름 작가의 신작 ‘미래로 가는 자동차’도 전시된다. ‘미래로 가는 자동차’는 백남
준의 ‘칭기즈 칸의 복권’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, 작품 속 자동차는 과거와 현재, 미래를 가로
지르는 상징적 매개체가 되어 전세계 인터넷을 상징하는 바다를 항해하여 세계로 나아간다. 기술
과 기억,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공존 가능성을 탐구하는 김아름의 작품은 백남준의 작품과 함께 
예술적 소통을 보여줄 예정이다. 

 백남준아트센터 박남희 관장은 “백남준은 끊임없는 실험과 도전을 통해 전 지구적 소통의 가능
성을 제시한 예술가이다.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서 백남준의 창
조적 정신과 소통의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깊은 사유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한다”고 전했
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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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. 뉴욕한국문화원

-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조직으로 1979년 뉴욕 맨하탄에 설립

- 2024년 코리아타운 근처 7층 높이의 복합문화예술공간 오픈

- 개원 이후 한국 미술 거장 전시를 이어오고 있음

- Whanki in New York (김환기미술관, LG 협업)

- Ik-Joong Kang: We are Connected (강익중재단, 구겐하임, 휘트니 미술관 협업)

- Chang Ucchin: The Eternal Home (장욱진미술관 협력)


